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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4.(일) 11:00

배포 일시 2022. 12. 2.(금) 16:00
12. 5.(월) 조간

담당 부서 농업생명정책관실 책임자 팀  장 문태섭 (044-201-1891)

농기자재정책팀 담당자 서기관 최승묵 (044-201-1896)

노후 트랙터 및 콤바인 25,600대 3년간 조기폐차 지원

-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주요 내용

□ (사업내용) 농촌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 폐차 시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 (사업규모) 총 25,600대(트랙터 21,504대, 콤바인 4,096대)

□ (총사업비) 1,659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3년

□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종합평가(AHP) 0.575로 타당성 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이하 노후농기계 지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후농기계 지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실현을 위하여 2021년과 

202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4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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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농기계 지원은 동급의 화물트럭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이 약 3배 이상 

높은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에 대해 연식, 마력별로 

차등하여 조기폐차 지원금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세유시스템 등을 통해 농작업에 활용되고 있는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트랙터 약 2만1,000대, 콤바인 약 4,100대 등 

총 2만5,600대 폐차 지원에 3년간 총 1,659억 원이 투입된다. 대당 폐차

지원금은 트랙터는 약 7백만 원, 콤바인은 450만 원으로 예상된다.

  노후농기계 지원으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2.5)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CO2) 배출을 감소시켜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고, 

부수적으로 약 1,000명의 고용 창출, 신규 농기계 구입 증대, 농작업 효율 

증대, 농촌환경개선 등 효과가 기대된다.

  문태섭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과 2021년과 2022년 시범사업 미비사항 등을 고려하여 노후농기계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소기의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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